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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TiO2 나노입자 위험 “경고”
영국, 쥐 실험서 신경세포 손상 확인 … 인체에 유해한지는 연구 필요

독성을 지닐 수도 있는 수많은 나노입자가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환경론

자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 Sunday Herald 인터넷판은 7월2일 시행한 조사 결과 나노성분이 Loreal, Estee Lauder, Christian Diol, 

Chanel 및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의 색조화장품, 주름방지 크림, 선크림 등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이 방취제, 샴푸, 치약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116개 스킨케어 제품에서 금

속, 단백질, 노바솜 캡슐 등의 나노입자가 섞여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지부장인 던컨 맥래런은 “기업들은 소비자를 기니피그처럼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나노성분

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시에 규제당국에 대해서도 예방적인 대책

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전문가와 환경론자가 스킨케어 제품에 나노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업계는 제품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통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입자들은 피부에 잘 스며들어 상태를 개선시키고, 자외선 차단효과를 높이

며, 화장품을 바르기 쉽게 만들어준다고 선전돼 왔으며, 화장품기업들은 앞다투어 제품에 나노성분을 함유시켰

다.

일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나노입자가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됐지만, 별다른 규제․검

토없이 화장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국(EPA) 산하 국립보건환경영향연구소(NHEERL)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팀은 선크림

과 화장품 등에 널리 이용되는 산화티타늄(TiO2) 나노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환경과학기술지> 최신호에서 제시했다.

베로네시 박사팀은 생쥐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면역세포(Microglia)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활성산

소를 분비해 태워버리는데, TiO2 나노입자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과다 분비돼 주변의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힌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TiO2 나노입자가 인체에도 유해한지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화

영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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